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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Today, 2023.05.24) Mark Segal 기자

(비건뉴스, 2023.06.24) 권광원 기자 

(뉴스트리, 2023.05.25) 이준성 기자

1. SBTN, 자연을 위한 최초의 과학기반 목표 발표
- SBTN(과학기반 목표 네트워크)은 기업의 자연 및 생물다양성 관련, 과학기반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

를 돕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음 

- SBTN은 생물다양성 버전의 SBTi에 해당되는데, 탄소 감축에 이어 최근 기업들이 생물다양성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도 계속 생겨나고 있음 

- SBTN은 새로운 목표가 기존의 기후 목표를 보완할 것이라고 했는데, 담수 및 토지를 포함해 담수 수
질 및 수량, 육상 생태계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권유함 

- 이번 목표에는 네슬레, 테스코, H&M, 홀심, LVMH 등 17개 기업이 초기그룹으로 참여하며, 2024년 초
에 유효성 검사를 한다고 함 

2. "비행기 말고 기차 타세요" 프랑스, 단거리 비행 금지…항공 탄소배출 감축
- 프랑스에서 단거리 이동에 대한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 통과 2년 만에 시행됨 

- 프랑스 국내선 중 운영이 금지된 노선은 ‘파리-오를리’, ‘파리-보르도’, ‘낭트-리옹’ 노선이며, 환승 항
공편은 예외임 

-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은 2019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설하고 150명의 시민이 참여한 프랑
스 기후시민회의(Citizens' on Climate)이 제안한 것으로, 당초 4시간 미만의 기차 이동거리에 존재
하는 비행기 편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음 

- 당시 항공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절충안으로 2시간 30분이 됐으며, 항공업계는 '2시간 
30분' 절충안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3. 157개 다국적 대기업, 산업 탄소배출량 60% 차지
- 세계은행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57개 다국적 대기업의 직접 활

동과 공급망이 전세계 산업부문 배출량의 최대 60%를 차지했음 

- 이들 대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비중은 10%이지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배출량이 산업부문의 절반 비
중을 차지함 탄소배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157개 대기업 가운데, 생산·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선
언한 곳은 많지 않았음 

- 205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한 곳은 157개 대기업 가운데 25%에 불과했으며, 장기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음

- 보고서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자본 배분 전략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단 한 곳도 없
으며, 다국적 대기업은 기후변화 정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NzIwODkvOTgv/aHR0cHM6Ly93d3cuZXNndG9kYXkuY29tL3NidG4tcmVsZWFzZXMtZmlyc3QtY29ycG9yYXRlLXNjaWVuY2UtYmFzZWQtdGFyZ2V0cy1mb3ItbmF0dXJlLw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NzIwODkvOTgv/aHR0cHM6Ly93d3cudmVnYW5uZXdzLmNvLmtyL25ld3MvYXJ0aWNsZS5odG1sP25vPTE1MDY4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NzQyNjYvOTgv/aHR0cHM6Ly93d3cubmV3c3RyZWUua3IvbmV3c1ZpZXcvbnRyMjAyMzA1MjQwMD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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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3.05.19) 노성열 기자

1. '한국형 탄소중립' 청사진…수소·SMR 등 '100대 기술' 선정
-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R&D) 청사진이 나왔음

- 2030년 전후로 상용화할 미래 탄소중립 대표 기술 100개를 선정하고, 대량 탄소배출형 석유화학·철
강·시멘트 등 기존 기술은 저탄소로 군살을 빼는 전략 로드맵이 제시됐음 

-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은 △태양광 분야의 초고효율 태양전지 등 3개 기술 △풍력 분야의 
초대형 풍력터빈 등 초대형화·해상풍력 5개 기술 △수소 분야의 수전해 기술, 해외수소 저장·운송 등 
수소 공급 전주기 관련 10개 기술 △무탄소 전력공급 분야의 수소 전소 가스터빈 등 분산·유연 발전원 
관련 5개 기술 등이 망라됐음 

- 정부는 석유화학 전주기(연료 대체, 원료대체, 자원순환, 신공정)에 걸쳐 친환경 공정혁신 기술을 
2030년 전후로 상용화하기로 했으며,  철강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2018년 기준 1억120만t)해 
2030년 전후로 생산공정에서 탄소 배출 저감 상용기술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탄소 무배출형 혁신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잡았음

2.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수출 기업 범정부 지원"
- 정부가 공급망 내 협력 기업의 인권·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유럽연합(EU) 움직임에 대응,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섰음 

- 정부는 24일 오후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열어, 기업들의 ESG 관련 최대 현안인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음 

- 정부는 업종별 컨설팅을 통한 지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실사대응 플랫폼 구축과 인력·자금 여건 개선 
지원,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 또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전문가를 투입해 밀착 지원하는 종합지원단을 운영함 

- 또 정부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절차·기준을 제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발표했음

3.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23개 기업 참여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4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

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날 협약식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협력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
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함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임 

- 참여기업은 연말까지 3조9000억원가량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채권 발행이 성공적
으로 진행되면, 연간 약 373만t의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뉴시스, 2023.05.24) 오종택 기자

(2023.05.23) 장정욱 기자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NjU1MTQvOTgv/aHR0cHM6Ly93d3cubXVuaHdhLmNvbS9uZXdzL3ZpZXcuaHRtbD9ubz0yMDIzMDUxOTAxMDcxNDA1MDA5MDAx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NzIwODkvOTgv/aHR0cHM6Ly9uZXdzaXMuY29tL3ZpZXcvP2lkPU5JU1gyMDIzMDUyNF8wMDAyMzE1MjY1JmNJRD0xMDQwMSZwSUQ9MTA0MDA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NzAwMDUvOTgv/aHR0cHM6Ly93d3cuZGFpbGlhbi5jby5rci9uZXdzL3ZpZXcvMTIzNjYyMS8_c2M9TmF2Z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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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Today, 2023.05.22) Mark Segal 기자

(ESGToday, 2023.05.23) Mark Segal 기자

1. 미국 공화당 ESG반대에 보험사 기후동맹 탈퇴 행렬 가속
- 보험사들이 미국 공화당들이 “NZIA(넷제로보험동맹)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강력 비난하자, 

NZIA의 의장인 악사(AXA)를 포함해서 독일 알리안츠, 프랑스 재보험사 SCOR이 동맹을 탈퇴했음

- 이에 따라 2021년 출범한 유엔 주도의 NZIA 회원기업 8곳의 창립멤버 중 5곳을 포함해 최소 7개 기업
이 탈퇴하게 됐음

- NZIA는 유엔기후특사인 마크 카니가 설립한 ‘글래스고넷제로 금융동맹’의 일부인데, 미 공화당은 이
러한 금융사의 기후동맹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협력한다는 이유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
며 반대해왔음

- 이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잃는 것이 두려워 “기후여정은 계속하지만 동맹은 탈퇴한다”고 입장이며, 아
직 23개 회원국이 남아있지만,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임 이미 스위스리, 뮌헨리, 취리히 인슈어런
스 등이 동맹을 탈퇴했음

2. 사우디 그린 수소 메가프로젝트 네옴, 61억달러 녹색대출 확보
- 그린수소 메가 프로젝트 합작회사인 네옴 그린수소(NGHC)는 84억달러의 투자가치에 달하는 새로

운 생산시설을 위한 재무조달 마감을 발표했음

- 23개 은행과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61억달러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는 녹색대출 프레
임워크에 따라 시행된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 중 하나임

- 2020년 출범한 NGHC는 재생에너지기업 ACWA파워와 산업용 가스생산업체 에어프로덕츠, 사우
디아라비아 개발프로젝트 네옴(NEOM)의 합작기업으로 세계 최대 녹색수소공장 건설을 목표로 함

- 2026년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으로, 최대 4GW 규모의 풍력, 태양광을 포함 하루에 600톤의 무탄소 
수소를 생산할 예정임

- 자금조달 외에도 NGHC는 67억달러의 에어프로덕츠와의 EPC 계약체결, 시설에서 생산되는 그린 
암모니아에 대한 에어프로덕츠와의 독점적인 30년 계약도 발표했음

 
3. 스탠다드차타드, 생물다양성 첫 수장 임명
- 스탠다드차타드는 올리버 위더스(Oliver Withers)를 첫 번째 생물다양성 책임자로 임명했으며, 생물

다양성 고려사항을 회사의 비즈니스 및 의사결정에 더욱 통합하기 위해 그룹 전반의 책임을 맡는다고 
밝혔음

- 위더스는 크레딧스위스의 생물다양성 글로벌 책임자로 일했는데, 회사의 4개 사업부와 글로벌사업
에서 생물다양성 고려사항 통합, 세계 최초의 야생동물보호채권 및 자연스와프를 위한 국가부채 등의 
업무를 담당했음

- 스탠다드차타드는 생물다양성, 특히 블루이코노미에 대해 4대 글로벌 우선분야(기후적응 금융, 혼합
금융, 탄소수익화, 생물다양성)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음

(Reuters, 2023.05.25) 
Tommy Wilkes Alexander Hübner, Tom Sims 기자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Njc4MDYvOTgv/aHR0cHM6Ly93d3cuZXNndG9kYXkuY29tL3NhdWRpLWdyZWVuLWh5ZHJvZ2VuLW1lZ2Fwcm9qZWN0LW5lb20tc2VjdXJlcy02LTEtYmlsbGlvbi1ncmVlbi1sb2FuLw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NzAwMDUvOTgv/aHR0cHM6Ly93d3cuZXNndG9kYXkuY29tL3N0YW5kYXJkLWNoYXJ0ZXJlZC1hcHBvaW50cy1vbGl2ZXItd2l0aGVycy1hcy1maXJzdC1oZWFkLW9mLWJpb2RpdmVyc2l0eS8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NzQyNjYvOTgv/aHR0cHM6Ly93d3cucmV1dGVycy5jb20vYnVzaW5lc3MvYWxsaWFuei1kZWNpZGVzLWxlYXZlLW5ldC16ZXJvLWluc3VyYW5jZS1hbGxpYW5jZS0yMDIzLTA1LTI1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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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3.05.24) 정인선 기자 

(뉴데일리경제, 2023.05.24) 김보배 기자 

(직썰, 2023.05.25) 곽성권 기자

1. 카카오, RE100 가입…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 카카오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에 가입했다고 밝혔음

- 이번 RE100 가입을 기점으로 카카오는 신규 데이터센터(IDC)와 사옥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
는 전체 전력 사용량을 오는 2030년까지 60%·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임

- 더불어, 재생에너지 자문위원단을 구축해 RE100 추진과 함께 탄소 감축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갈 예정임

- 카카오는 2022년 4월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수립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
자 하는 의지를 담은 ‘Active Green initiative’를 발표하여, 2040년 탄소중립을 공표한 바 있음

2. HD현대-포스코-해운4사, 바다 위 ‘탄소중립’ 업무협약 체결
- HD현대가 국내 대표 철강 및 해운기업과 손잡고 친환경 글로벌 해상 공급망 연결에 나섰음

- HD현대는 24일 포스코, 에이치라인해운·대한해운·팬오션·폴라리스쉬핑 등 해운 4사와 ‘조선·철강·
해운 3자 간 탄소중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  HD현대는 오션와이즈를 화주인 포스코의 선단 관리 시스템(PosSIM)에 탑재하고, 해운 4사는 오션
와이즈가 적용된 선박들의 운항 효율과 연료 소모량, 탄소 배출량 등 실 운항 데이터를 수집해 공유
할 예정임

- HD현대는 이번 실선 검증을 통해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해운 
4사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공동 개선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3. 현대건설, 홀심과 저탄소 건설자재 기술협력…ESG경영 강화
- 현대건설이 세계적인 친환경 건설자재 전문기업 홀심(Holcim)과 저탄소 건설재료 공동개발 및 기술 

협력에 나섰음 

-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탄소발생량 저감을 위한 소성점토 활용 저탄소 신재료 개발 ▲해양
환경 대응 고내구성 콘크리트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저탄소 건설재료
의 적용 확대에 힘쓸 예정임

- 현대건설과 탄소중립 건설자재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한 홀심은 스위스와 프랑스에 기반을 둔 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등의 건설자재 전문기업으로 6개 연구센터와 1500여개 유효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93150.html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NzIwODkvOTgv/aHR0cHM6Ly9iaXoubmV3ZGFpbHkuY28ua3Ivc2l0ZS9kYXRhL2h0bWwvMjAyMy8wNS8yNC8yMDIzMDUyNDAwMTUxLmh0bWw
https://event.stibee.com/v2/click/MTU0NzExLzE1NzQyNjYvOTgv/aHR0cHM6Ly93d3cuemlrc2lyLmNvbS9uZXdzL2FydGljbGVWaWV3Lmh0bWw_aWR4bm89Mzc0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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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방위 청정에너지 투자...저소득층 주택에 1조원, 수력 8000억원, 조력에도 투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투자가 태양광, 풍력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선, 미 주택도시개발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소득층 주택에 8억3000만 달러(약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음. 이는 청정 에너지를 미국의 저소득층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조치로, 자금은 
지난해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조달됨

- 주택도시개발부의 줄리아 고든(Julia Gordon) 주택 담당 차관은 "에너지 효율과 청정 에너지 기술을 
저소득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전통적으로 이런 커뮤니티는 청정에너지에 접근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음. 이 자금은 건물소유주들이 태양광 패널, 히트펌프, 방풍 지붕과 같은 기술
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고든 차관은 덧붙였음

- 친환경 건물로의 리모델링과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건물 소유자와 거주자의 이해관계가 다름에서 나
타남. 건물주 입장에서는 굳이 값비싼 투자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줘봤자 이익은 해당 건물에 살
고있는 거주자 혹은 세입자이기 때문임 

- 특히 저소득층 주택의 경우 이런 문제가 더욱 심하다보니, 미 정부는 건물소유주에게도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 미 주택도시개발부는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를 위해 40억 달러(약 5조3298억원) 규모가 대출자금
으로 할당돼있다고 말했음. 이뿐 아니라 올 여름 주택도시개발부는 4250만 달러(약 566억원)를 할당
해, 공동 주택의 에너지와 물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할 계획임

- 한편, 미국 에너지부(DOE)는 재생 에너지원의 방대한 잠재력을 활용한다는 목표로 전국의 수력발전
과 해양기술 강화를 목표로 6억 달러(약 80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 인프라 개선 및 청정에너지 투자 촉진법인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Invest in America)' 법안의 일환으로 진행됨

- 현재 미국 내 9만 개 댐 중 3% 미만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임 수력발전은 미국 내 전체 전력 공
급의 6%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 전체를 따져보면 32%를, 모든 유틸리티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에서 93%의 비중을 차지함

- 미 에너지부는 "노후한 수력 발전소에 발전 장비를 추가하면 미국 전력 시스템에 최대 12기가와트의 
수력 발전 용량을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력망 복원력, 댐 안전 및 환경 
영향과 관련된 자본 개선을 위해 수력 및 양수 저장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임 

- 또 미 에너지부는 현재 초당적 인프라법의 자금 지원을 받는 수력 전기 인센티브 유지 및 향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 교통부는 이 법이 국가 역사상 인프라 및 경제에 대한 최대 규모의 장기 연방 투자라고 
말했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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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해 미 에너지부는 미국 최초로 조수와 에너지 연구, 개발, 시범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조력 발전 기술은 바다와 강의 흐름과 같이 움직이는 물에서 나오는 자연 에너지를 깨끗한 전기로 바
꾸는 기술임.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필요한 총 전력 및 전기의 거의 60%
를 바다와 강이 차지한다고 함

- 이번 투자는 4500만 달러(약 6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조력 발전을 장려하고, 이 부문의 공급망과 
인력을 발전시키며, 지역사회 에너지 우선순위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미 에너지부는 밝혔음

- 기금은 ▲해역에서 시험 조력발전, 현재 에너지 기술 시연장의 개발을 위해 최대 3500만 달러(약 466
억원)를 지원 ▲지역사회 주도의 조력발전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0만 달러(약 
133억원)를 제공한다


